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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경호원', 가압류·가처분 알아보기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 사는 B 사와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납품했지만 B 사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A 사는 바로 B 사의 

은행 예금채권을 가압류했고, 예금채권 가압류로 사업에 어려움을 느낀 B 사는 그 즉시 A 사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 모바일 광고업체 C 사는 핵심직원 D 씨를 상대로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D 씨는 C 사를 퇴사하면서 이 약정을 어기고 곧바로 경쟁업체 E 사로 

이직했습니다. C 사는 D 씨를 상대로 경쟁업체 E 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D 씨는 일정 기간 E 사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는 모두 저희 법인에서 수행한 사건들로, 의뢰인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만으로 애초에 원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같은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본안 소송에 앞선 

‘보전절차’라고 부릅니다. 보전절차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장래에 권리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지위를 압류 및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 재판을 통한 채권 회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보통 보전절차를 먼저 하고 

본안 소송에 들어가게 되지만, 본안 소송을 먼저 제기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판의 절차 

(가압류/가처분) >> 본안소송 제기 >> 확정판결(승소) >> 강제집행(압류) 신청 >> 강제집행(부동산 경

매, 채권 추심 등) >> 환가, 금액 지급 

 

[1]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1. 이럴 때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전(돈)이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금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채무자로부터 금전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채무자가 이미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처분해 버렸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고서도 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 둔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런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유체동산, 채권, 특허권 등 다양한 종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소송이야기 

2015년 3월 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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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금채권, 가재도구 등의 재산은 일부 범위에서 가압류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따라 가압류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담보금액 또는 담보제공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2]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가처분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예를 들어 A 가 B 에게 부동산을 구매하고 대금까지 다 지급했는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에야 채무자로부터 그 물건이나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미 그 전에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렸다면, 채권자는 판결문을 받고서도 그 물건이나 

권리를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사전에 특정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채무자가 그 물건이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 둔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들 사이에 어떠한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데 그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그 상태를 방치하면 당사자에게 커다란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어떠한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A 가 무단으로 B 의 디자인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의무자와의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근거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권리자의 손해가 막심할 수 있으므로, 이때 권리자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의무자의 의무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3] 가압류,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유의할 점 

 

1.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또는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안 소송이 이미 제기되었거나 곧 제기될 예정일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가압류,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로 3 년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의 

제소명령(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가압류, 가처분은 

취소가 됩니다. 

 

2.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일반적으로 3 일에서 5 일 

사이의 기간을 정해 떨어집니다. 이를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 가처분 신정을 각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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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담보공탁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은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타격이 큰 

가압류, 가처분일수록 현금공탁에 의하도록 하고, 그 공탁 금액도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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